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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폭풍우 (The Tempest  c.1508)
조르조네 (Giorgione 1470’s - 1510)

(캔버스에 유채 83 cm x 73 cm  베니스 아카데미아 미술관)

15세기 베니스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 조르

조네는 르네상스의 절정기에 베니스 파 화풍을 일

으켰던 화가이다. 뚜렷한 선이나 입체적인 묘사보다 

부드러운 색채와 신비한 분위기로 시적인 화면을 창

조했던 천재 화가였다. 그의 명성이나 재능에 비해 

너무 짧았던 그의 생애 때문에 오늘날 그가 그렸다

고 확인된 그림은 여섯 점밖에 남아 있지 않다.‘폭

풍우’라고 제목 붙여진 이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

작품이다.

어딘지 모를 숲속 골짜기에 강이 흐르고 저 멀리 

하얀 건물들과 다리, 그리고 그 너머에는 폭풍의 예

감을 머금은 청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다. 폭풍우가 

닥치기 전 고요한 순간을 그린 듯, 하늘에는 번개가 

번쩍이며 어둑한 세상 위에 빛을 비춘다. 화면의 앞 

쪽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일까? 왼쪽에는 군인 복장

을 한 젊은 남자가 비스듬히 서 있고, 오른쪽에는 아

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나체의 여인이 앉아 있다. 

그림의 양옆에 배치되어 있지만 두 인물 간의 관계

는 분명치 않다. 

이 그림이 자연과 문명, 남성과 여성 간의 대비를 그

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

않는다. 그보다는 자연과 문명, 인간이 한데 어우러

져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는 서양 미술사 최초

의 본격적인 풍경화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. 배경으

로만 등장하던 풍경이 소재이자 주제이고, 그림 속의 

줄거리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재된 분위

기 자체가 그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. 

조르조네는 외모도 수려하고, 뛰어난 음악적 소양

과 함께 천재적인 미술 재능을 타고 났던 르네상스형 

예술가였다. 동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도 밀접

하게 교류했으며 비슷한 작품 세계를 이루었다. 하지

만 당시 유럽에 창궐하던 흑사병에 걸려 36세경에 

죽고 만다. 너무나 이른 죽음으로 그의 작품활동은 

끝났지만, 그가 후대 화가들에게 남긴 영향력은 막

강하다. 그가 죽은 후에도 티샨(Titian) 등 그의 뒤를 

이은 베니스 파 화가들의 그림 속에 조르조네의 정

신과 스타일은 면면히 살아 흘렀다.

어느 한곳도 막힘없이 유려하게 시선이 흐르며, 오

직 한줄기 번개만이 움직임의 전부인 고요한 목가

적 풍경. 이미지와 분위기로 모든 것을 보여준다. 이 

아름다운 그림을 창조했던 화가의 재능과 삶은 팬데

믹으로 인해 어이없이 끝나 버렸다. 탄식하는 2020

년의 7월이다. 

《김동백》  

삶의 끝에서 비로소 
깨닫게 되는 것들

  ■ 신 간

<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>은 

삶을 마쳤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

람들이 남긴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

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.

아무리 큰 불행도 죽음에 비하면 사소하다. 

내가 오늘 밤 12시에 삶이 다한다고 상상해

보자. (중략) 예전처럼 누릴 수 없는 소소한 일

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것이다. (인터넷교보

문고의‘책소개’중에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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